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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가 표결에 부쳐진다. 박근혜가 국회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은 박근혜에 대한 간결하고도 준엄한 선고를 내렸다.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가 바로 그것이다. 한 달이 넘도록 100만, 200만의 촛불이 지칠 줄 

모르고 거세게 타오르자 국회는 ‘중립내각-책임총리-2선 후퇴’ 등 갈팡질팡 행보 끝에 

이제야 박근혜를 심판대에 올렸다. 

오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박근혜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계산과 협상으로 좌

충우돌했던 국회 역시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이 와중에도 이정현 등 친박계는 

오직 박근혜의 명예를 위해 ‘지금이라도 탄핵을 멈추자’고 주장하고 있고, 비박계는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서 지우라며 협박했다. 어제 국회의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국회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국회는 ‘표결에 시위대의 압박을 받아선 안 된다’며 문을 걸

어잠갔다. 

국회는 착각하지 말라.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처음부터 자의로 탄핵안을 상정했는가? 아니다. 성난 민심

이 국회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오늘 국회가 민심을 부정하는 표결을 한다면 국

회는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 

우리는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건 부결하건 상관없이 박근혜정권 즉각퇴진을 위해 광장

의 항쟁을 이어갈 것이다. 탄핵소추가 가결된다면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탄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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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 명령을 받들 것인가, 박근혜와 함께 부역자가 될 것인가

- 탄핵표결 앞둔 국회 역시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선 것

- 즉각퇴진을 향한 항쟁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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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은 오만한 박근혜정권과 그 비호세력에 대한 한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권

의 생명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다. 광장의 민심이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뻔뻔하게 버티겠다는 대통령을 즉시 끌어내리기 

위해 싸울 것이다. 탄핵이 부결된다면, 답은 간명하다.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대표

자로서의 자격은 일체 부정될 것이며, 민중이 직접 부역자들을 청산하고 권력의 주인

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단 하루도 박근혜의 임기가 이어지고 그 부역자들의 통치가 계속되는 것을 지

켜볼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오늘을 ‘운명의 날’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표결로 박근

혜가 내려가는 것도, 그 부역자들이 청산되는 것도 아니다. 오늘의 표결을 만들어낸 것

이 광장의 촛불이었다면, 앞으로 박근혜 즉각퇴진을 실현시키는 것 역시 광장의 촛불

이다. 12월 10일, 촛불들은 다시 광화문에 모여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을 우리 손

으로 만들 것이다. 끝.


